
계면활성제 신증설 꾸준히 추진
Akzo , 증설과 함께 중국투자도 … Dow·P&G·Kao도 활발

아시아와 유럽에서 계면활성제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다.

Akzo Nobel은 3110만달러를 투자해 아시아의 계면활성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에 신규 계면활성

제 2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Cognis Thai는 2002년 말까지 계면활성제 화학제품 생산능력을 6만톤으로 100% 확대할 예정이다. BASF도

2001년 9월 벨기에의 Antwerp 소재 EO 플랜트의 7만톤 증설을 시작했다.

범용 계면활성제 부문에서는 Dow Chemical이 말레이지아 Optimal에 신규 Ethoxylation 플랜트를 Petronas

와 합작 건설했다. 세계규모 통합 컴플렉스로 Ethane/Propane 가스 크래커와 Ethylene과 Propylene Chemistry

를 결합하는 Multiple 유도제품 플랜트를 포함한다.

Dow는 Nonylphenol과 Octylphenol Ethoxylate를 생산해 주로 태평양 시장의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할 계획이

다.

Kao의 말레이지아 자회사인 Fatty Chemical이 2002년 4월 Fatty Alcohol 생산능력 5만톤 증설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Procter & Gamble(P&G)도 2001년 일부 플랜트의 증설을 통해 Fatty Alcohol 생산능력 3만톤을 추가했다.

그러나 2002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기타 생산능력 때문에 5만톤 디보틀넥킹 계획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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